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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
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
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
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돌봄의 부
재가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정서발달, 특히 우울과 공격성 변화의 궤적
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다. 둘째,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
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4,7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
용하였으며, 발달 궤적 파악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
울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동
안 선형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성인
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시
기와 고등학교 시기 우울수준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
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시
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지만, 감소율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
다.
셋째, 가구소득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
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청소년 돌봄정책이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시키는 성격을 넘
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모두 반영하는 정책으
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청소
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고 돌봄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돌
봄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표집 크기의 문제로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세부유
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었다는 것과 우울·공격성 척도를 세분화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
임을 대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
호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
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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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
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
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
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일부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임을, 대
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호로 생
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 일인 부
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가족에
서 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방과후 아동방임 문제가, 이인부양자 모
델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
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정책의 핵심이 전통적으로
가족(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송다영,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정
책적 접근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돌봄 노동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온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와 함께 개별가정의 돌봄기능이 취약
해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송혜림, 2012). 이에 따라 여성이 어머니로서
전담해 온 아동돌봄 역할의 분담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역할 분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 주부양자 역할을 수행해 온 아버지
가 아동돌봄 노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 밖에서 정
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탈가족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적극적
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송다영, 2012; 송혜림, 2012; 이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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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에 따른 아동돌봄의 문제는 일·가정 양립이
나 균형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중장기보육계획 등의 정책 수립에 반
영되어왔다. 이러한 아동돌봄 지원정책들은 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송혜림, 서지원, 2008), 지난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
부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시행하였다(윤
성호, 2012). 이러한 정책 시행에 대해 한편에서는 ‘과잉복지’나 정책적
시행착오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강하게 실천되고 있다(조영희, 2012).
그런데 영유아 돌봄에 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상대적으
로 부족한 편이다. 2011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
요한 아동(나홀로 아동1)) 안전현황조사」에 의하면, 방과 후 집에 돌아
갔을 때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이 97만
명(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29.6%)이고, 이들 중 하루에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은 47.7%(46만 명)이며, 전체 아
동의 3.7%(12만 2351명)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보
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2012) 자
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3.5%(509만7천 가구)에 해당하고, 김영란, 황정임(2011)이 2005
년 인구총조사자료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대별
규모는 영유아 약 85만 명, 초등학교 고학년 약 75만 명, 초등학교 저학
년 약 6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38만 명의 초등학생 중 방과후 아
동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이용자는 약 54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
1) 여성가족부는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 안전현황조사」
와 관련하여, 나홀로 아동을 자기보호아동과 동일시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
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청소
년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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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사
회참여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여 현재 53%에 머무는 여성 고용
률을 5년 내 61.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13.6.4.).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면, 여성의 취업 증
가와 함께 아동이 방과 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M”자 형태의 여성
노동공급곡선의 존재를 파악한 이준성(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
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연구한 민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을
전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출산과 집중적인 자녀양육기(만8세 미
만)를 지나서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관련하여, 출산과 집중적인 자녀양
육기를 지나 여성의 노동시장에 재진입 한다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미취학 아동의 돌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
과후 돌봄에도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청소년 중,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
학년의 정서에 대한 연구들(노언경, 홍세희, 2010; 최수미, 김수현, 조영
일, 2012)은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 행
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적 문제가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청소년기
의 정서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박서정, 김순옥, 2005; 윤명숙,
이재경, 2010;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에 발
생하는 부모 돌봄의 공백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생각할 수 있다.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첫
째, 대부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남성이 일을 통해 가정
의 생계를 담당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일인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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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보편적이었던 산업사회에서, 남성 일인부양자의 소득만으로 생활
이 불가능 했던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을 위해 부부 맞벌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일반가구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자녀돌봄 노동을 수행했지만, 저소득가구에서는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자녀가 학교활동을 마친 후부터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
아올 때까지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
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방과후 자녀돌봄의 공백은 더 이상 저소
득가구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아니다.
둘째,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
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간주되어 이들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논의는 그리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등
학교 고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방과 후 자기보호를 경험하
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김지경, 김균희, 2013)와 초등학교 고학
년 시기의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봉주, 조미라, 2011)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비행 행동에 관해
다루거나(Aizer, 2004; Coley, Morris, & Hernandez, 2004; Lord &
Mahoney, 2007; Mahoney & Parente, 2009), 학업성취에 대해 다루고 있
다(Lord & Mahoney, 2007; Shumow, Smith & Smith, 2009; 이봉주, 조
미라,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돌봄의 부재가 비행 행동이나 학업성
취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는 연구가 부족
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
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정서적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정서적 외현화 문
제인 공격성 변화의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그들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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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등학교 시기 정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자기보
호 경험 유무가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기보호 아동과 신사회적
위험, 방과후 아동돌봄 정책의 현황,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4
장과 5장을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 결
론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 6 -
Ⅱ. 선행연구 고찰
1. 신사회적 위험과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혼율 증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의 구사회적 위험과 구별되는 신사회적
위험 대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교성, 김연명, 최영, 김성욱,
김송이, 황미경, 2010). Taylor-Gooby(2004)는 신사회적 위험을 “후기산
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심화되는 실업과 장기빈곤의 위험,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
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Taylor-Gooby, 2004). 최근 가족의 돌
봄 기능 수행에 있어서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송혜림, 2012; 윤홍식, 2007; 윤홍식,
2011; 이채정, 2009; 최은영, 2013; 한경혜, 이정화, 진미정, 2009).
한국 사회에서 ‘나홀로 아동’이라는 용어 사용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공유경, 김희화, 2006; 김지경, 김균희, 2013; 김
혜금, 2005)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측면에서 신사
회적 위험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기
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자녀가 방과 후에 어머니
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성가족부(2011.9.23)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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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방과후학교 주대상(모든학생)
초등돌봄교실 주대상(저소득, 맞벌이 가정)
방과후아카데미 주대상(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주대상(빈곤, 해체 가정) 일부대상
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열려 있다2).
김영란, 황정임(2011)이 2005년 인구총조사자료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
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대별 규모는 영유아 약 85만 명, 초등학교 고
학년 약 75만 명, 초등학교 저학년 약 6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38
만 명의 초등학생 중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사업,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이용자는 약 54만 명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맞벌이가구
초등학생자녀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교
육부 관할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할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각 서비
스별 이용 대상은 <표1>과 같다.
<표1>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별 대상
출처: 조영희(2012)
각 서비스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초·중·고 전체학교의 99.9%(11,397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72.2%(4,678천 명)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13).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13년 4월 현재
전국 5,784개 초등학교에서 7,395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서비
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59,73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 여성가족부(2011.9.23)에 따르면, 경제수준 ‘상’, ‘중’, ‘하’ 가구의 자기보호 아
동 비율이 27.1%, 30.9%, 3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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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의 관장 하에 2005년 시
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 10월 현재 전국에 200개소(초등 137개, 중
등 42개, 혼합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통계청, 2013), 주로 초등학교 4
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목 교육,
체험활동, 생활관리, 식사 및 귀가지도까지 총체적인 방과후 시간 관리를
해 준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라는 명칭 사용과 함께, 지역아동센터가 국고 지원을 받는 합법적인 아
동복지시설로 확정되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조영희, 2012), 2013년 6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총 4,036개소
가 설치되어있고, 이용 아동 수는 109,256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2.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보통 두 가지 차원
으로 문제를 분류한다(Achenbach, 1991). 하나는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말하는 내재화 문제이고 이것은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Campbell, 2002).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행
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
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문제를 의미한다(문대근, 문수
백, 2011). 문대근, 문수백(2011)에 따르면, 내면화 문제의 정도가 심해지
면 외현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주리, 2008), 아동·청
소년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그에
따른 개인변인 및 환경변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과 대표적 외현화 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을 다루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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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의 발달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일
상생활에 있어서 부적응을 야기한다(곽금주, 문은영, 1993). 기존 연구에
서 밝혀진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모의 방임(김
광혁, 2009; 김재엽, 최권호, 2012;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부모와의 관계(조정아, 2008; 최인재, 2007), 또래관계(김정민, 이
정희, 2008;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조정아, 2008), 학업성취(김정
민, 이정희, 2008; 서미정, 2008)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우울과 여러 변수들의 관련성을 보는 횡단연구로 수행
되었는데, 정서적인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가지므로,
아동·청소년기 정서적 우울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0).
최근에는 자료의 발달로 인해 우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종
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언경, 홍세희(2010)는 변화에 민감한 초기 청소년기에 집중하여 초등학
교 4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의 우울 변화에 따라 구분되
는 집단(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를 알아보고, 성별, 부모와의 관계, 또
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모두 잠재계층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윤명숙, 이재경(2010)은 초등학교 4
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
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과 두 변수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부모애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울은 점차 증가하
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
값이 낮고 우울의 증가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송예리
나, 김진영(2013)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중 중2 패널의 2차년도
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3시기에서 고3시기 우울수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부모와의 소통정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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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중3시기 부모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
생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았고, 중3에서 고3시기 동안 부모와의 소통이 상
대적으로 악화된 학생일수록 우울의 변화도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우
울에 관한 종단연구들은 초기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
와 성인기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지도 부모는 여전히 이들의 발달과 적응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공격성의 발달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및 학업적 어려움과 연관되고(서미
정, 2009),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비행·폭력 등의 문제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 문제와 장기간 연결되면서 더 심각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서미정, 김경연, 2010).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
격성의 예측요인은 부모의 방임(김광혁, 2009; 김재엽, 최권호, 2012;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부모의 감독 및 애착(Martino et
al., 2008), 또래관계(김동기, 홍세희, 2007; 박민정, 박혜원, 2006), 학업성
취(Bub, McCartney, & Willett, 2007) 등이 있다.
우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격성 연구에서도 최근 자료의 발달로 인해
공격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김동기, 홍세희(2007)는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의 공격성
변화추이를 밝히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성별, 자기통제 정도, 또래체계의 비행친구 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공격성의 초기값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통제가 높
을수록 공격성이 감소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원, 김예성(2009)은
위의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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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격성 발달궤적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구분한 집단은 각각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지속
되는 집단, 낮은 수준의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집단, 공격성이 거
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집단,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집단, 보통수준의 공격성이 지속되는 집단,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약간
감소하는 집단 등 6개이고,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성별, 자
아통제수준,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정, 김경연(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에
서 중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공격성 변화유형을 중
간수준 안정형과 증가형, 그리고 감소형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서미정, 김경
연, 2010). 연구결과, 남성은 대다수(93%)가 중간수준 안정형으로 분류된
데 반해, 여성은 절반 정도(49%)가 증가형 집단에 속하였고, 공격성 변
화유형의 예측요인은 개인,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측요인 중 개인과 가족 영역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특성
인 자기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여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자기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형에 비해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그리고 중간수준 안정형보다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 요인 중에서는 부모 학대가 공격성 변화유형의 예측 요인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학대가 심할수록, 남성은 중간수준 안정형에 비
해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성은 증가형에 비해 중간수준 안
정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들은 우울에 관한 종단 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초기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지도 부모는 여전히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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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임/자기보호와 정서발달
본 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은 방과 후 일정 시간 이상을 성인 보호자
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아동끼리만 지내는 아동을 의미하며, 방과 후
성인보호자의 돌봄 지원을 받는 ‘성인보호 아동’과 대비된다. 또한 ‘자기
보호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리적 측
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관심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방임 아동’과 차이가 있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이봉주, 조미라, 2011)3).
선행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개념정립을 위해 사용하는 ‘방임 아동’
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심과 양육, 보호가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
을 의미하는데, 김광혁(2009)이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5개 설문
문항4)을 통해서 아동방임의 구체적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임 아동과는 구별되는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
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Long & Long(1983)의 연구를 시
초로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본 연
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아동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몇몇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humow et al.(2009)은 방과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할수
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학교에서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Lord & Mahoney(2007)는 방과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
할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이봉주, 조미라(2011)는 ‘자기보호’라는 개념보다 ‘방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방치’를 ‘자기보호’와 같은 맥
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세원, 손주영(2011)은 이러한 맥락에
서 이봉주, 조미라(2011)의 연구를 자기보호 아동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의 개념 설명을 위해, 그들의 연
구를 인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
다”,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부
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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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zer(2004)는 방과후 자기보호를 하는 집단이 성인보호를 받는 집단보
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 진행된 방과후 자기보호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들은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
고, 이는 연구주제가 구체화 세분화 될수록 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방과후 자기보호와 관련해서 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초기
에 진행된 아동발달 전반(학업성취, 정서발달, 행동발달 등)을 다루는 개
괄적 성향의 연구들(Long & Long, 1983; Richardson et al., 1993)을 제
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의미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
계가 있었고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패널 데이터
의 발달로 인해서 발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
계에 있고,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학업성취, 정서발
달, 행동발달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봉주, 조미라
(201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한계로 초
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까지의 결과만을 다루었고 방과후 자기보




1)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변화의 궤
적이 다른가?
2)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
국복지패널은 전국의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연 1회 실시
되는 종단자료로서,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
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
보하였다5).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연도에 하나의 주제가 조사되는데, 2006
년도 1차년도에 아동부가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2차년도에는 복지인
식부가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도 3차년도에는 장애인부가조사가 실시
되었다. 이후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순으로 계속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차와 4차, 그리고 7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결합해
서 사용하면 2006년도 당시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들
이 2009년도 중학생 시기와 2012년도 고등학생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759명으로 그 중 여학생이 356명(46.9%), 남
학생이 403명(53.1%)으로 구성되었다.6)
5)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koweps.re.kr
6) 1차년도에 응답한 759명 중 4차년도 응답 인원은 609명(약80%), 7차년도 응
답 인원은 521명(약69%)이다. 모형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문제의 해결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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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와 측정도구
1) 자기보호 경험 유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방과후 집
에 돌아가면 집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자료분석을 위해 방과후 집
에 아무도 없거나 18세 이하의 형제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기보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호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기보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코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 List)7) 중 우울정도를 묻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을 위해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
주 그렇다)를 재코딩하고(0=전혀 아니다-2=자주 그렇다) 합산하여 사용
하였다. 이 변수는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해당한다.
3)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K-CBCL 중 공격성 정도를 묻
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을 위
해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주 그렇다)를 재코딩하고(0=전혀 아니다
-2=자주 그렇다)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아동·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해당한다.
7)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
한 척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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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
별, 학년, 가구 경제수준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8) 둘째, 초등학
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으로 방
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친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분석하였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의 조건
모형으로 방과후 돌봄경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에는 X2 대신에 적합도 지수를 사
용하였다. X2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13). 이에 홍세희(2013)가 표본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 모두를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라고 설명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는 Hu 와
Betler(1999)의 경우 TLI와 CFI는 .95이상, 그리고 RMSEA는 .06이하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고, 홍세희(2013)의 경우 RMSEA를 .10이하는 보통,
.08이하는 괜찮음, .05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적합도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으므로 위의 기준들을 함께 고려해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IRB 심의와 관련해서는 패널자료 사용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에 심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심의 면제를 승인을 받았다.9)
8) 복지패널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같은 비율로 표본 추
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서는 표준가중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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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아동부가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759명이고, 성별분포는 여학생 352명(46.4%), 남학생 407
명(53.6%)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
교 4학년 263명(34.7%), 초등학교 5학년 238명(31.5%), 초등학교 6학년
256명(33.8%)로 비교적 균등한 학년별 분포로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분포는 일반가구 602가구(79.3%), 저소득
가구 157가구(20.7%)로 일반가구의 수가 저소득가구의 수의 약 네 배에
달했다.
<표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차년도)
(단위: 명, %)
9) 승인날짜: 2013.9.16. 승인번호:　IRB No. E1309/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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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저소득가구 합계 χ2
집에서 혼자 숙제, 놀이 75(38.9) 22(51.2) 97(41.1)
25.21
***
집밖에서 친구들과 논다 25(13.0) 10(23.3) 35(14.8)
학원에 간다 92(47.7) 7(16.3) 99(41.9)
방과후 교실에 간다 1(0.5) 3(7.0) 4(1.7)
기타 0(0.0) 1(2.3) 1(0.4)
합계 193(100.00) 43(100.00) 2 3 6 ( 1 0 0 .0 0 )
일반 가구 저소득가구 합계 χ2
아무도 없다 107(18.0) 24(15.4) 131(17.5)
1.4918세 이하 형제만 있음 87(14.6) 19(12.2) 106(14.1)
보호자 있다 400(67.3) 113(72.4) 513(68.4)
합계 594(100.00) 156(100.00) 750(100.00)
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표3>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후 아동방임에서 소득수준별
자기보호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보호의 유형인데, 기존 연구들은,
<표4>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이들
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집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등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표3>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단위: 명(%)




그런데 <표4>를 보면, 일반 가구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 유형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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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평균 S.E. C.R. 분산 S.E. C.R.
초기값 4.113 .128 32.052*** 6.213 1.296 4.792***





득 가구의 자기보호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4>에서 방과후 집에 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일반 가구의 아동·청소
년은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학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집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저소득 가구의 아
동·청소년에게 주된 관심을 가졌고, 학원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일
반 가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자기보호 논의의 대상에서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3.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무변화모형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부록
표1>). 그 결과, 두 모형 중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만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으로 무조건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5> 아동·청소년 우울수준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NFI=1.000, CFI=1.000, TLI=1.039, RMSEA=.000
+p<.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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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평균 S.E. C.R. 분산 S.E. C.R.
초기값 4.436 .160 27.711*** 9.873 1.601 6.168***





무조건모형에 대한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표5>와 같다.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우울수준은 4.113점(p<.001)이고 변화율이
.195(p<.010)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은 연간 .195점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에 낮은 우울 수준이 청소년기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Wickrama,
Conger, & Abraham, 2008),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송예리아, 김진영, 2013), 집단의 특성에 따라 우
울변화 궤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노언경, 홍세희, 2010)등이 있는
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울변화 양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이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가
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무변화모형과 유의미한 변
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부록 표
2>). 그 결과, 두 모형 중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만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중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선형변화모형을 최종적으로 무조건부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6> 아동·청소년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NFI=.998, CFI=1.000, TLI=1.018, RMSEA=.000
**p<.0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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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모형에 대한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표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공격성이 4.436점(p<.001)이고 변화율이
-.586(p<.001)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공격성은 연간 .586점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 김세원, 김예성,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
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은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공격성은 평
균적으로 감소하지만, 개인에 따라 증가·감소의 폭이 다를 수 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이에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차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경험 유무
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두 집단을 중심으로 다중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 우
울과 공격성의 변화
다중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요소들에 대한 집단 간의 형
태 동일성에 대한 일련의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자료
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허만세, 장승옥, 2010).
아래 모형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CFI를 기준으로 그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10) 모형 비교 결
10) 일반적으로 모형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차이 검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
나, 카이제곱차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두 모형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덜 제약된 모형을 선호하여
유의미한 p값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 CFI(△CFI)값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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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요인부하량 제약 1.051 1.000 .000
평균 제약 .975 .992 .021 .008
공분산 제약 .964 1.000 .000 -.008
오차분산 제약 .886 .905 .044 .095
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과 평균 제약모형, 공분산 제약모형 간의 CFI값
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인 .01보다 작기 때문에 세 모
형은 서로 같은 모형으로 볼 수 있는 반면(Cheung and Rensvold, 2002),
공분산 제약모형과 오차분산 제약모형 간의 CFI값의 차이는 .01이상이므
로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모형으로 판
단되는 오차분산 제약모형을 제외한 세 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델인 공
분산 제약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난 공분산 제약모형은 집단 간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화궤적
이 일치할 뿐 아니라, 두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까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7>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모형비교11)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초기치와 기울기에 각각 제약을 하는 방
법을 사용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우울수준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집
준으로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De Jong, Steenkamp,
and Fox, 2007; Maanse and John, 2008; Woehr, Arciniega, and Lim, 2007).
11) <표 7>은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다중 잠재성장모형들 간의 모형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
율은 집단 간에 다르지만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모형이고, 평
균 제약모형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
에 동일하다는 모형이다. 공분산 제약 모형은 집단 간에 우울수준의 초기값
과 변화율의 변화궤적이 일치할 뿐 아니라 두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까지
일치한다는 모형이고, 오차분산 제약모형은 앞선 공분산 제약모형에서 각 지
표변수들의 오차분산도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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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요인부하량 제약 1.048 1.000 .000
평균 제약 .910 .970 .042 .030
공분산 제약 .839 .906 .056 .064
오차분산 제약 .856 .880 .053 .026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형태동일성 1.051 1.000 .000
절편 요인의
평균동일성
.960 .990 .021 .010
기울기 요인의
평균동일성
1.059 1.000 .000 .000
단 간에 아무것도 제약을 하지 않은 기저모형(형태동일성)과 우울수준의
초기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한 모형(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그리고 우울수준의 기울기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한 모형(기울
기 요인의 평균동일성)의 모형간 CFI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8>에서 형태동일성 모형과 절편 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 간
의 CFI값의 차이는 .01이상인데 반해 형태동일성 모형과 기울기 요인의
평균 동일성 모형 간의 CFI값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
성 모형과 절편 요인의 평균 동일성 모형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12)
<표8>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표9>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 모형비교
12)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초기치(M=3.941)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의 우울수준 초기치(M=4.517)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인보호 아동·청소
년의 우울수준 변화율(M=.206)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 변화율
(M=.15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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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는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변화에 대
한 다집단 모형비교를 실시한 것이다. CFI값을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네 모형 간 CFI값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인 .01
보다 크기 때문에 네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
인부하량 제약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고, 이 모형은 집단
간 요인부하량은 같지만, 집단 간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서로 다
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10>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NFI=.997, CFI=1.000, TLI=1.048, RMSEA=.000
+p<.100 *p<.050 **p<.01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 공격성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에 대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경우에는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5.197(p<.001)점으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4.101(p<.00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변화율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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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p<.001)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평균인 -.475(p<.0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의 감
소가 성인보호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격성 변화율의 분산과 관련해서, 성인보호 아동·청소
년과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공격성 변화궤적에서 개인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5.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라 가구소득이 아
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방과후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 학
년, 성별을 아동·청소년 우울과 공격성 변화를 예측하는 변수로 설정하
는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성인보호 집단과 자기보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기준년도(2006년)의 가구소득은
독립변수로,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경로 제약에 따라 여
러 모형들을 만들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에서 가구소득, 학년, 성별의 경
로가 성인보호와 자기보호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집단 간에 각 변수들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들을 비교하였다(<부록 표3>).13) 모형 비교 결과, 최종적으로
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측정오차 제약 모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약모형들
은 제약모형 모두 높은 모형적합도를 보이고,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오차 제약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들간 CFI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제약모형과 측정오차 제약모형만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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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우울 초기값 우울 변화율
β S.E. C.R. β S.E. C.R.
가구소득 .001 .271 .019 .029 .227 .476
학년 -.013 .153 -.245 .051 .129 .858
성별 .124 .256 2.373* -.355 .214
-5.918
***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에서 요인부
하량, 절편, 평균, 공분산, 오차분산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오차분산
제약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오차분산 제약모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우울 변
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
보호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가구소득과 학년은 우울 변화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1차년
도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우울수준의 변화 정도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
*p<.050 ***p<.001 주.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투입됨.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에서 가구소득, 학년, 성별
의 경로가 성인보호와 자기보호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
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집단 간에 각 변수들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
하는 제약모형들을 비교하였다(<부록 표4>). CFI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만 서로 다
르지 않고, 다른 모형들은 전부 서로 다른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아동·청소년 공격
성 변화에서 집단 간 요인부하량에 차이가 없다는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을 선택하였다.




β β S.E. C.R.
공격성
초기값
가구소득 .015 .010 .331 .256
학년 -.146 -.100 .188 -2.482*
성별 .077 .055 .313 1.321
공격성
변화율
가구소득 .073 .048 .249 1.033
학년 .109 .072 .141 1.541
성별 -.188 -.129 .235 -2.685**
변화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
기보호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가구소득은 공격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공격성의 초기값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성별의 경우 공격성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모두, 고학년일수록 공격성의
초기값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의 변화율 감
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12>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
*p<.050 **p<.010 주. 학년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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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 궤적을 살
펴봄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아동부가조사를 실시한 1, 4, 7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였는데, 본 자료는 1차년도에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759
명의 아동·청소년을 추적 조사하여, 이들이 중학교 1,2,3학년이 된 4차년
도와 고등학교 1,2,3학년이 된 7차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것
이다. 4차년도와 7차년도의 응답자 수는 각각 609명(80%)과 521명(69%)
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경험 빈도는 일반가구 아동·청소년의
32.6%,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의 27.6%가 자기보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 4,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고학
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울수준과 공격성 정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
용하여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변화 궤적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
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우울수준
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시기까지 점점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격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동안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집단 내 개
인 간 변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하면,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추정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증가·감소폭
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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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에 대한 다집단 분석(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방과후
에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집단(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
은 집단(자기보호 아동·청소년) 간에 우울수준의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우울수준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우울수준의 변화율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우울 수준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유지하면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에 대한 다집단 분석
(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성인보호 아동·청소년과 자기보
호 아동·청소년 간에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 아동·청소년
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감소율에 있어서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큰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보호 아동·청
소년의 그것에 비해 계속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기보호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우
울수준과 공격성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과 비교할 때,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변수 모두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보호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수준과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에
가구소득, 학년, 성별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우울수준에서는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성별만 우울수준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
었다. 다시 말하면, 가구소득과 학년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우울수준
- 31 -
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두
집단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우울수준의 초기값 증가와 변화율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성별이
공격성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다시 말하
면, 가구소득은 두 집단 모두에 있어서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고학년일수록 두 집단 모두
공격성의 초기값이 감소하는데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이 자기보호 아동·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두 집단 모두 공격성의 변화율이 감소하는데 이 또한
성인보호 아동·청소년이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가구소득이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
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은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
성의 변화에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
것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들(김세원,
손주영, 2011; Aizer, 2004; Vandivere et al., 2003)의 입장과는 다른 시
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득에 관계
없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모두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 상
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살펴보았던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
책 현황과 관련하여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중 방과 후 학교
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의 주된 대상이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집중돼 있다. 이는 남성 일인 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일반적인 가족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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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저소득 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인부양자 모델이 보
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자기보호가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
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책 성격을 넘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저소득가구
와 일반가구를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교
육부(2014.1.28.)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아동·청소년도 서비스의 대상으
로 포함시켰다. 이것은 방과후 돌봄의 대상으로 일반가구의 아동·청소년
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학교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여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보다는 현재 저소득가구의 아동·청
소년을 주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일반가
구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
와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까지 계속
적으로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우울수준과 공격성이 모두 성인보호 아
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로 볼 때,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
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인 발
달을 지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 정책을 실시
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돌봄의 목
적14)을 등한시 한다면, 방과후 돌봄 정책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정서
14) 양승희 외(2006)는 방과 후 돌봄의 목적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 및 보호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감을 제공한다. 둘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 및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취미와 오락 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문화를 조성한다. 넷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인 발달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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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받
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고, 돌봄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돌봄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학
업 보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주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에 일부 저소득층 가
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아동방임을, 대다수 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아동의
자기보호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
의 전환은, 가족정책의 핵심이 전통적으로 가족(여성)이 수행해왔던 돌봄
의 사회적 분담(송다영,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 크기의 문제로 방
과후 자기보호 아동·청소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정서발달을 살펴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혼자 지내는 아동·청소년과 어른들의 돌
봄 없이 연속적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는 아동·청소년 간에 정서발달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자기보호 아동·청소
년의 시간 사용의 유형에 따른 정서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보호라는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
울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를 관계
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는 연구(하문선, 김지현, 2013)나
직접적 공격성과 반항적 공격성으로 분류하는 연구(배도희, 오경자,
2010) 등을 볼 때, 추후 연구에서 척도를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섯째,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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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변화모형 1.039 1.000 .000
모형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22 .748 .127
선형변화모형 1.018 1.000 .000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무제약 1.093 1.000 .000
요인부하량 제약 1.126 1.000 .000 .000
절편 제약 1.061 1,000 .000 .000
평균 제약 .979 .991 .011 .009
공분산 제약 1.028 1.000 .000 -.009
오차분산 제약 1.045 1.000 .000 .000
측정오차 제약 .900 .927 .023 .073
모형
모형적합도 검증 모형비교 검증
TLI CFI RMSEA △CFI
무제약 1.035 1.000 .000
요인부하량 제약 1.089 1.000 .000 .000
절편 제약 .958 .984 .015 .016
[부록2]
<부록 표1> 아동·청소년 우울수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부록 표2> 아동·청소년 공격성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부록 표3> 아동·청소년 우울 변화 예측요인에 대한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의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비교
<부록 표4> 아동·청소년 공격성 변화 예측요인에 대한
자기보호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의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비교
- 44 -
평균 제약 .894 .952 .024 .032
공분산 제약 .963 .978 .014 -.026
오차분산 제약 .869 .913 .027 .065
측정오차 제약 .842 .884 .030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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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elf-Care Experiences
in the 4th to 6th Grades on Adolescent’s
Emotional Development
Jung, Chunesi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lack of
after-school care in the 4th to 6th grades on emotional development in
middle school through high school age adolescents. To do this,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roug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as compared by self-care experiences in the 4th to
6th grades.
The data was drawn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Children Additional Survey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1st, 4th,
and 7th wave). Participants of the 1st wave were 4th-6th grades, and
7th-9th grades in the 4th data and 10th-12th grades in the 7th data.
There were 759(356 girls, 403 boys) students in the 1st wave, 609
students in the 4th wave, and 521 students in the 7th wave. This
study used the frequency table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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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general tendency and group differences.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experiences of self-care
in the 4th-6th grades. Then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conducted by groups.
The major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d from 4th-6th grades to
10th-12th grades, but the level of aggression from 4th-6th grades to
10th-12th grades decreased.
Sencond, the level of dep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dep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4th-6th grades, and this
difference maintained until 10th-12th grades witho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depression. Also the level of agg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agg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4th-6th grades, and the decreasing rate of aggression for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decreasing
rate of aggression for adult-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family incom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on in 4th-6th grades and the rate of change for both groups.
Moreover, family incom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aggression change for both groups.
Consequently, self-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need after-school
care service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emotional development
irrespective of their family income.
keywords : adolescence; after-school; emotional development;
latent growth curve model; new social risk; self-car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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